
동부한농화학, 독성없는 살충제 개발
IGR계 비스트리플루론으로 국내최초 … 시설재배 해충 퇴치에 효과만점

동부한농화학이 저독성이면서도 효과가 탁월한 살충제를 개발했다.

동부한농화학 농업기술연구소(소장 정봉진)는 과학기술부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신약 제품화 사업의 <신규

저독성 살충제 및 화본과 전문 제초제 제품화 연구> 과제 수행 결과, 온실가루이, 나비목 해충, 흰개미에 효과가

탁월하고 종합병해충관리(IPM)에 적용할 수 있는 저독성 신물질 IGR계 살충제 비스트리플루론(bistrifluron)을 국

내 최초로 개발했다.

비스트리플루론은 신경전달 이상을 일으켜 해충을 죽이는 유기인계에 비해 사람과 동물

에는 존재하지 않고 갑각류 및 곤충에만 존재하는 표피의 주성분인 키틴(Chitin)의 생합성

을 억제해 곤충의 탈피를 억제시켜 결국 치사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작용기작을 가진 IGR

계 살충제이다.

특히, 온실,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루이 유충과 채

소 및 과수를 가해하는 파밤나방, 배추좀나방, 사과굴나방 등 각종 나방류 해충에 95% 이

상의 우수한 방제 효과를 보인 것은 물론, 유기인계, 카바메이트계 등의 살충제에 저항성인

해충에도 우수하다는 평가이다.

또 비스트리플루론은 헥사플루므론에 비해 목재를 해를 입히는 흰개미의 군집 전체를 유

인·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밝혀져 귀중한 국보급 목재 문화재뿐만 아니라 일본,

미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목재 건축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왔다.

비스트리플루론의 제형은 환경친화적인 물을 증량제로 한 액상수화제(SC)로 개발해 온실가루이를 비롯한 3개

해충에 대한 농약품목등록시험에서 우수한 효과를 인정받았고, 사용약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유제(EC) 제형

을 확립해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중이다.

또 국내는 물론 유럽 7개국, 미국, 중국, 인도에 물질특허가 등록됐고 일본에서는 심사중에 있어 독점적인 권리

를 확보했으며,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심사를 거쳐 바이오사이드(Biocide)로서 흰개미 방제제로 판매 및 수

출이 가능하게 됐다.

매년 증가하고 있는 저독성 IGR계 살충제의 세계시장은 2억2000만달러이며, 국내는 150억원으로 추산된다.

흰개미 방제제 시장은 200만달러로 앞으로 동부한농화학은 매년 국내 40억원, 세계 5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

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약 1000가지 품목을 넘어서고 있으나 국내개발 신규농약원제는 선봉(살충제), 피안커(제

초제), 가디안(살균제) 단 3종에 불과한 실정이며, 아직 세계적인 농약원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.

농약원제 수요는 2001년 4883억원으로 수입원제가 3581억원, 국내 합성원제가 1302억원으로 수입의존도는 1999

년 66.5%에서 73.3%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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